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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사진)가 본인의 

히트곡을 내세운 뮤지컬로 브로드웨이에 진

출한다.

스피어스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페미니

즘을 가미한 동화풍의 뮤지컬‘원스 어폰 어 

원 모어 타임(Once Upon a One More Time)’

을 브로드웨이 무대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라

고 밝혔다. 스피어스는 브로드웨이를 노크하

기에 앞서 오는 10월 29일부터 시카고에서 이 

뮤지컬의 시사회와 한정 공연을 시작할 것이

라고 밝혔다.

뮤지컬의 타이틀은 1998년 발표된 스피어

스의 히트곡‘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이다. 스피어스는 이 곡을 발판

으로 삼아 세계적인 팝스타로 도약할 수 있

었다.

스피어스는 보도자료에서“내 노래들이 들

어간 뮤지컬, 특히 내가 성장하면서 좋아하고 

아꼈던 캐릭터들로 가득한 마법의 세계를 배

경으로 한 뮤지컬을 만들어 대단히 신이 난

다.”면서“이거야말로 내게는 꿈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스 어폰 어 원 모어 타임’은 짓궂은 요정 

대모가 신데렐라와 백설공주를 비롯한 여러 

공주들에게‘그 후로도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진술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일깨

우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새들이 지어준 드레스, 진정한 연

인의 키스만이 과연 인생의 전부일 수 있을

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브로드웨이 진출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의 앨범이 한국 가수 

최초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뽑은‘글로벌 앨범 

톱10’에 올랐다.

국제음반산업협회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글로벌 앨범 차트 2018’에서 방탄소년단

의‘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와‘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

SELF 轉 Tear)는 나란히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영화‘위대한 쇼맨’의 OST(오리지널사운드

트랙) 앨범이었다. 레이디 가가의‘스타 이즈 본’(4위), 

조니 할리데이의‘몽 뻬이 쎄 라무르’(5위), 에드 시

런의‘디바이드’(6위), 퀸의‘보헤미안 렙소디’(7위), 

핑크의‘뷰티풀 트라우마’(8위), 에미넘의‘가미가제’(9

위), 영화‘맘마미아’OST가 뒤를 이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글

로벌 아티스트 차트 2018’에서 2위에 오른 데 이어‘글

로벌 앨범 차트’에서도 한국 가수 최초 기록을 세웠다.

국제음반산업협회는 매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실물 앨

범 판매량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치를 합산해 앨범 

차트 순위를 매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미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

체 아마존에서 4개 앨범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이 4월 12일 세계에 동시 발매할 새 앨범‘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

NA)는 13일 아마존 예약판매 시작 하루 만에 CD와 바이

닐(CDs & Vinyl)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 발매 후 4월 13일 미국 NBC

에서 생방송 되는‘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로 컴백한다.

BTS, 국제음반산업협회 ‘글로벌 앨범’ 2·3위

역대급 대학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배우 

로리 러프린(사진, 관련기사 56쪽 명문대 역대 최대‘입

시비리’적발)이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은 딸을 대학에 체육특기

생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 러프린과 그의 남편

에게 각각 100만 달러씩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촬영차 

캐나다 밴쿠버에 머무르던 러프린은 13일 오전 미국으

로 돌아와 체포돼 법정에 섰다. 법원은 러프린에게 수감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으며, 촬영 일정상 필요할 경우 법

원에 이를 밝히는 조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트콤‘풀하우스’출연으로 유명한 러프린은 패션 

디자이너인 남편과 함께 두 딸을 서던캘리포니아대학

(USC) 조정팀에 넣어주는 대가로 입시 브로커에게 찬

조금으로 가장한 사례금 5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

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러프린의 딸 올리비아 제이드 지아

눌리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는 수많은 비난 댓글이 

몰려 급기야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는 USC

에 들어간 뒤 소셜미디어에 대학 생활, 메이크업 소개 영

상 등을 찍어 올려 큰 인기를 끌어왔다.

입시비리 연루 로리 러프린,
거액 보석금 내고 풀려나


